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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이슬람의 역사를 다섯 시기로 나누어 연구한 책이다. 저자가 볼 때, 이슬

람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신의 존재를 찾는 종교다. 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

슬림의 의무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여 살아가면서 신

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슬람 국가의 정부 정책들과 이슬람 교리는 불가분

리의 관계에 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이슬람교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과 

현상들에 대해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무슬림들은 꾸란과 일치하지 않는 정책

을 시행하는 정부와 악행을 저지르는 정치 지도자와 외부침입자에 의한 이슬람 사

회의 고통을 신앙의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슬람 초기를 다루고 있는 1장에서 저자는 

예언자 무함마드와 정통 칼리프시대 그리고 제1차 내전을 소개한다. 2장은 이슬람 

발전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시기는 우마이야 시대와 2차 내전으로 시작하여 압바

스 왕조의 칼리프 시대까지를 아우른다. 3장은 이슬람 전성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는 십자군 전쟁과 이슬람의 확장 그리고 몽골 제국의 이슬람 침공을 

다루고 있다. 4장은 이슬람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사파비 제국, 무굴 제국, 오스만 

제국을 다루고 있다. 이 제국들은 이슬람 역사에서 이슬람 3대 제국이라 일컬어진

다. 사파비 제국은 시아 이슬람을 국교로 삼았으며, 무굴 제국은 팔사파와 수피즘

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았고, 오스만 제국은 샤리아법을 전적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5장에서는 고뇌하는 이슬람이라는 제목 하에 이슬람의 현재의 상황과 미래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